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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기자] 서울에 사는 김진명(26세) 씨는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앞니가 부러져 임플란트 시

술을 받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시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임플란트 시술 시 병원을 꼼꼼하게 알

아보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한 해에 시행되는 임플란트 시술건수가 50만 건에 달할 정도로 임플란트를 시술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전문치과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김 씨처럼 임플란트 시술 후 생긴 부작용 사례도 만만치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임플

란트 관련 상담은 2008년 487건에서 2009년 488건, 2010년 91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상반기

에만 762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플란트 관련 부작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주위염과 유착 실패가 33.8%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임플란트 식립 중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이 23.1%, 보철물의 탈락 및 파손이 16.9%로

집계됐다.


특히 임플란트 식립 중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이 생기게 되면 입술과 턱, 코끝, 혀의 감각상

실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한다면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했는지, 시술 후 관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치과인지의 여부를 꼼



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 


최근 임플란트 전문 치과에서는 3D 입체CT 촬영기술을 도입해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시

술부위의 정보를 파악해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고 있다. 또한 저통마취 시스템을 도입하여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레이저 시술을 통하여 최소 부위만 절개하기 때문에 출혈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 


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 치의학박사 김준헌 원장은 “임플란트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D 입체CT 촬영을 통해 시술부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말했다. 


임플란트는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염증이 생겨도 아프거나 통증이 없기 때문에 치간 칫

솔이나 치실을 이용해 치아에 음식물을 말끔히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또 정기적인 검진으로 임플

란트의 상태를 살피고 스케일링 등의 치아위생 관리에 힘써야 한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presslife@bntnews.co.kr 


▶ 새해 미션! 주방의 묶은 때를 벗겨내자 


▶ 2012년, 가장 기대되는 스타 부부 2세는? 


▶ 돌싱男 “원수 안 봐서 좋지만, 성욕은 불편해”


▶ “눈길에도 내가 제일 잘 나가” 겨울철 사고 예방법 


▶ 미녀 방청객으로 깜짝 등장한 강유미 “정말 몰라보겠네”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615751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5&c1=05&c2=01&c3=&designer=&season=&nkey=201112291739313&mode=sub_view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5&c1=05&c2=01&c3=&designer=&season=&nkey=201112301805163&mode=sub_view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mode=sub_view&popup=0&nid=05&c1=05&c2=04&c3=&nkey=201111161015393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5&c1=05&c2=03&c3=&designer=&season=&nkey=201112221015483&mode=sub_view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mode=sub_view&popup=0&nid=05&c1=05&c2=06&c3=&nkey=201201021931003&mode=sub_view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615751

